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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두보시로그린 가족 이야기

역외단교변(驛外斷橋邊역참의

바깥 끊어진 다리 옆에) 적막개무주

(寂寞開無主주인도 없이 외롭게 피

어있네)

지난 17일중국상하이히말라야미

술관(Himalays Museums관장 이

용우) 4층전시실 유치원생 30여명이

중국 송대(宋代) 시인인 육유(陸游

11251210)의시를암송하는낭랑한

목소리가울려퍼졌다 중국 학생들의

교과서에 나오는 복산자(卜算子)라

는시로고고한매화향을노래한절창

으로꼽힌다

대작 78점 전시

미술관측이 마련한 어린이들의 특

별한 개막 이벤트는 황영성(74) 화백

의초대전(9월24일11월7일)에대한

화답이었다그가선보인작품중에는

중국고사와유명시인들의시를형상

화한작품이다수포함돼있기때문이

었다 황 화백은 한자 문명의 중심인

중국과도쉽게소통했고교류를바탕

으로새로운문화의접점을만들고있

었다 한국적인감성에서구의추상적

인 느낌을 더해 완성한 황 화백의 예

술세계는 글로벌한 흡인력으로 세계

와소통하고있는것이다

황영성의 예술세계라는 제목으로

열린이번초대전은중국에서그의존

재감을재확인하는자리였다 이번전

시는 히말라야 미술관 설립자인 젠다

이그룹회장과전임관장이수년전부

터추진해온결실이다상하이를대표

하는 문화공간인 히말라야 미술관측

이3 4층갤러리전공간을할애무려

78점의 대작을 전시하도록 배려했다

히말라야 산맥을 형상화한 외관으로

유명한이미술관은중국당국이꼽은

15대 미술관에 포함된 사립 미술관 2

곳 가운데 하나다 히말라야 산맥처

럼세계미술의중심에서겠다는의지

를표명한이공간은현지예술인에게

도문턱높은곳으로유명하다

개막식에 참석한 관람객들은 황 화

백의작품에서한동안눈을떼지못했

다 가족 연인들이 작품 앞에서 휴대

전화로 기념촬영하는 모습이 눈에 띄

었다 황화백에게사진촬영을요청하

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다름 아니라

자신들이 애송하는 이백의 장진주(將

進酒) 두보의 곡강(曲江) 공자의 논

어 마오쩌뚱의시 영매(매화를노래

함) 중국 고사 등 문자언어가 예술로

재해석된 현장이기 때문이었다 황

화백의 농익은 붓질로 빚어진 캔버스

에서 한자의 건조한 필획이 생명력을

가진 예술로 중국인들의 발길을 붙잡

고있는것이다

왕쉰킷(王純杰) 상해 보룡미술관장

은 서예와 현대미술을 접목한 화가

는중국에서도찾아볼수없다 황 화

백의이번전시는중국예술가들에게

많은영감을줄것이라고말했다

히말라야 미술관 왕쉬엔(王雪云)

큐레이터도 그는 색채와 질감 등에

서중국전통서예를창조적으로 해석

하는동시에새로운차원의글자쓰기

를 회화에 도입 한중 문화교류의 가

능성과 색다른 감상기회를 주고 있

다고분석했다

황 화백은 물리적 나이가 70대 중

반으로 향하고있음에도항상 변화의

중심에 서 있음을 보여줬다 그를 익

히 아는 미술인들은 현재보다 끊임

없이진화하는그의예술세계가더궁

금해진다고입을모았다

진화하는예술세계

최근의 한자작업을 비롯해 황영성

화풍을 집약해 보여주는 가족 시리

즈는과감한재료선택과기법의변용

등형식과틀에얽매이지않는스펙트

럼을 선보였다 컬러풀한 실리콘 물

감과 석고를 버무린 블록 철을 활용

하는가 하면 종이를 입체적으로 붙인

작품먹물로바탕화면을처리한캔버

스까지다양한변주를선보였다 이들

작업은 강박적으로 변화를 갈망하는

황화백의기질을드러내는창작의지

문이었다

황화백은현재중국에서지평을굳

건히 다지고 있다 지난 2012년 최고

의사립미술관으로꼽히는베이징금

일미술관본관초대전에이어히말라

야미술관초대전까지지역을대표하

는대형공간에서잇따라작품을선보

이고 있다 또 중국 충칭시 사천미술

관과 광저우 Fei 갤러리에서 초대전

개최를제안해온상태다

황영성화백은중국평단의비상한

주목 받고 있음에도 중국에서 기반

을다진만큼활동을더많이할것같

다고덤덤하게말했다

상하이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詩家族故事

황영성화백이상하이히말라야미술관에서포즈를취하고있다

황영성화백상하이히말라야미술관초대전

이백 장진주 두보 곡강 마오쩌뚱 영매 등

한자 회화로재해석새로운조형세계선보여

광주 신세계갤러리가 11월 10일까

지 제17회 광주신세계미술제 1차 선

정작가전을개최한다 이번전시에는

지난 89월 진행된 광주신세계미술

제응모자들중 1차심사를통과한작

가 9명의작품이출품됐다

김도경 My hat(설치) 김아영

Singing for us(회화) 김영현 기억

을 걷는 시간(회화) 박세희 no�

madic landscapedwelling(사진)

신미정 바람 부는 들판(회화) 신호

윤 There is no essenceBuddha

(조소) 엄기준 If and Somewhere

(회화) 이보람 희생자(회화) 이연숙

난인척 하는 파(설치) 등이 선보인

다또작가들의포트폴리오도비치해

작품설명과생각등도엿볼수있다

전시기간 중 2차 작품심사 및 개별

면담을 통해 최종 수상자 3명이 결정

되며상금과개인전개최가지원된다

한편 신세계갤러리는 작품을 감상

하고 감상평을 적는 50자평 나도 평

론가에참여하는관람객에게전시아

트상품을증정할예정이다

문의 062360127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신세계미술제 1차 선정작가전

내달 10일까지신세계갤러리

신호윤작 There is no essence

Buddha

광주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임한

귀)이 멘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엘리

야를무대에올린다 29일오후 7시30

분광주문예회관대극장

헨델의 메시아 하이든의 천지창

조와 함께세계 3대 오라토리오로꼽

히는 엘리야는 구약성경 열왕기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야의 행적을 다

룬 작품으로 신에 대한 민중의 불신

과 믿음 그리고 갈등과 고뇌 등을 담

아낸다

연주 시간 130분에 이르는 이번

공연은 대구시립합창단과 광주시립

교향악단 등 250여명의 단원과 함께

유명성악가들이솔리스트로참여하

는 대규모 무대로 눈길을 끈다 특히

이번 공연은 대구와 광주의 달빛동

맹 문화 교류 사업의 하나로 진행됐

다

솔리스트로는 지난해 시립합창단

이 공연한 카르미나 부라나에도 출

연한 바리톤 엄경묵(엘리야 역)을 비

롯해영국로얄오페라단단원을거쳐

현재 런던 Music International 소

속 테너가수로 활동중인 김지현(오바

디야 역) 메조 소프라노 양소미(왕비

역) 소프라노임지현(과부역)씨가참

여한다

임한귀상임지휘자는 이번에무대

에 올리는 엘리야는 작곡가 멘델스

존이 이 작품을 완성한 후 수명이 단

축되었다는말이있을정도로그의열

정과 음악적 깊이가 녹아있는 세기의

명작이라고말했다

티켓가격전석 1만원 학생 50%할

인 티켓은 광주문예회관 홈페이지

(wwwgjartnet)에서 구매하거나 합

창단 사무실로 전화하면 된다 문의

0624155203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광주대구시립합창단 엘리야 공연

29일문예회관250여명참여


